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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�함께�함께�기도� (예배를�시작하며�기도문을�읽습니다)

� � =>�어려울�때에도�힘들�때에도�함께하시는�하나님을�믿습니다.� 우리의�작은�기도�소리에도�

� � � � � 응답하시는�하나님을�찬양합니다.

▶�함께�찬양� (가족�모두�잘� 아는�다른�찬양을�해도�좋습니다)

� � =>�하나님의�음성을�듣고자�기도하면

▶�함께�읽기� (주일�본문을�가족들이�돌아가며�읽습니다)

� �=>�시편� 40:1-17

▶�함께�묵상� (질문을�따라�각자�묵상한�내용을�나눕니다)

� � 1)� 시인은�왜� 새� 노래로�하나님께�찬송을�올리고�있습니까?� (3절)

� � 시인은� 고통과� 고난의� 긴� 터널� 한� 가운데� 있었습니다.� 수없이� 닥쳐오는� 재앙으로� 마치� 깊은� 웅덩이에� �

빠진� 것과� 같았습니다.� 웅덩이에서� 자신을� 건져줄� 이가� 한� 사람도� 떠오르지� 않았고� 고통에� 몸부림칠수록�

더� 깊이� 빠져드는� 것� 같았습니다.� 하지만� 시인은�극심한� 고통� 가운데서도�하나님을�찬양합니다.� 하나님께서

는� 이� 긴� 터널과� 깊은� 웅덩이에서� 자신을� 구해주실� 수� 있다� 굳게� 믿었기� 때문입니다.� 따라서� 비록� 여전히�

아무� 소망이� 보이지� 않는� 어둠� 속에� 있을지라도� 하나님을� 바라보며� 마음에� 소망을� 품고� 자신을� 반드시� � �

구원하실� 하나님을� 찬양하는� 것입니다.� 하나님은� 여전히� 함께� 계십니다.� 하나님께서� 계시지� 않는� 것처럼� �

느껴지는�상황�속에서도�하나님께서는�우리�곁에서�우리를�든든히�붙들고�계십니다.�

� � 2)� 시인은� 자신의� 상황과� 처지가� 큰� 어려움과� 환란가운데� 있음을� 고백하며� 하나님께� 무엇을� 간구하고� �

있습니까?� (11-17절)

� � 시인은� 하나님께� 소망을� 두고,� 하나님의� 구원을� 바라고,� 하나님의� 긍휼을� 구하며� 간절히� 기도합니다.� � �

비록� 눈앞에� 펼쳐진� 상황은� 참으로� 절망스럽고� 지금� 당장은� 극심한� 고통� 가운데� 있을지라도� 자신이� 당한�

일이� 아닌� 하나님에게� 집중합니다.� 그러자� 시인은� 그동안� 자신이� 보지� 못한� 죄악을� 깨닫습니다.� 머리털� � �

수보다� 많은� 죄들이� 떠올라� 마음이� 상하였습니다.� 시인은� 다시� 자신의� 죄를� 용서하시고� 씻으실� 분,� 자신의�

죄로� � 인해� 당한� 고난을� 해결해� 주실� 분은� 오직� 하나님뿐임을� 깨닫습니다.� 조용히� 한� 해를� 돌아보며� 내가�

미처�깨닫지�못하고�회개하지�못했던�잘못들이�있었는지�생각해�보고�함께�기도합시다.� �

▶�함께�나눔� (한� 주간의�일들과�기도제목을�나누고�서로를�위해�기도합니다)

▶�주기도문� (주님께서�가르쳐주신�기도로�예배를�마칩니다)


